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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 - 2018.02.09. 정부서울청사

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3기 민간위

원님들을 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. 예전부터 이 일을 해오신

분도 계시고 새롭게 위촉되신 분도 계십니다만, 번거로운 일

수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

다들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다뤄야할 사회보장은 매

우 특별한 성격을 갖는 문제들입니다. 서로 상충하는 요소들이

많습니다.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

하나는 당위성이 대단이 높은 과제이지요. 우리 대한민국처

럼 소득격차가 심해지고, 빈곤층이 늘어나고, 사회안전망은 허

술하고, 국민의 기대나 평등심리는 매우 높은 나라에서는 사회

보장의 당위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지요.

두 번째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하지요. 보건복지부가 주무부

처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삶의 모

든 분야에 걸쳐있는 문제여서 굉장히 넓은 눈으로 봐야한다는

특징이 있을 겁니다.

세 번째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있지요. 굉장히 단숨

에 가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사회보장 분야입니다. 특히 우리

가 흔히 OECD 평균을 당면 목표인 것처럼 많이들 생각하지

않습니까? 바로 이 사회보장 분야는 OECD에서도 매우 낮은

수준에 우리가 놓여있고, 특히 GDP 대비 사회보장 비용의 부

담은 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만큼 재정소요가 더 크다는

것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겠습니다.

네 번째는 정말로 어려운 요인인데요. 보수와 진보 사이에,

여당과 야당 사이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 중에 하나

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.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드물지

만, 막상 각론에 들어가면 다수의 찬성을 얻기가 힘든 분야가

이런 분야입니다. 여야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 사이의 분담

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. 지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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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재정분권TF가 활동을 시작해서 사회보

장 분야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

해 논의가 되고 있지만 결론을 내기가 쉽지는 않을거예요. 그

리고 저는 지방행정을 하다가 중앙행정을 책임지게 된 사람이

어서 부엌에 있을 때는 며느리 말이 맞았는데, 안방에 들어오

니까 시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더라고요. 이 것을 어떻게 조

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제 옆에 앉아 계신

민간위원님 성함이 안정선씨이신데, 사회보장은 우선은 안정선

을 찾아야 되지만 그러나 안정선에 한없이 안주할 수도 없는

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여러 가

지 면을 두루두루 고려해 가면서 국회가면 시끄럽더라도 우리

끼리는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안건들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.

오늘 상정될 안건이 좀 많은데요.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검토를

하고 오셨을 테니까 안건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.


